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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그린 스웨덴 작가 에릭슨 “물과 절벽 또는 흙과 
모래의 만남”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학고재서 ‘해안선’ 58점 선보여

“시작점은 비무장지대(DMZ)였다. 이는 예술과 회

화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다. 소유권이 없으며, 스스

로 자라나는 영토로서다. 얼마 후 DMZ가 내게는 너

무나 정치적인 매개임을 깨달았다. 회화가 주제에 

가려질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여러 검색 끝에 내 

생각은 한국 해안에 닿았다. 특히 동해에 말이다.”

스웨덴 작가 안드레아스 에릭슨(48)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여는 개인전에 붙인 ‘작가의 글’이다. 그는 

서울 소격동 갤러리 학고재에서 ‘해안선

(Shoreline)’이란 제목으로 회화 58점을 선보인다. 

역시 학고재에서 지난 2019년 아시아 첫 전시를 하

며 3년 후 또 열자고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

스웨덴 시네쿨레 산속에 살며 작업하는 그는 2011

년 베네치아비엔날레 북유럽관 대표 작가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전 세계에 그의 그림 마니아들이 있어

서 한국에서 전시해도 미국 수집가가 구입 문의를 해 올 정도라는 게 학고재 측 귀띔이다. 

지난 전시는 회화, 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했는데, 이번엔 회화 작품만 

집중적으로 펼쳤다. 종이에 그린 드로잉이 44점, 캔버스 회화가 14점이다. 국판 책 크기의 소품들이 주

류를 이루지만, 갤러리 문보다 크기 때문에 캔버스 틀에서 원화를 떼어 들여온 후 다시 붙인 대형작품들

도 있다. 그래서 한 주제로 이어지는 그림들이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

작가는 작업실에서 보낸 영상 편지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중 종이 드로잉을 제작했는데, 거듭할

수록 화면이 해안선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며 “물과 절벽, 또는 흙과 모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캔버스 작품들은 부감으로 내려다본 지도의 등고선을 떠올리게 한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빛과 함

께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를 매혹시킨다. 작가는 구글 맵을 통해 한국 해안을 만났다는

데, 구상 풍경을 추상화한 것이 독특한 아우라를 선사한다.

그의 작품들은 물과 땅을 가르는 해안선이 또한 그것들을 만나게 하는 곳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해석을 

더 확장하면, 한국의 동해안은 남과 북, 땅과 바다, 자연과 문명이 만나는 중립지대라는 걸 보여준다. 온

갖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작가는 회화 속에서도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이다. 전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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